
10월이 되면 라디오 신청곡으로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가 자주 흘러나온다.

높아진 하늘과 상쾌한 바람, 따뜻한 햇살이

어우러져 어느 멋진 하루를 선사한다. 계절의

여왕은 5월이라지만 또 다른 여왕은 10월이

아닐까.

지난 1일 진행된 한라일보의 2021년 제6

차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는 제주시 애월

읍 광령리 제주한라대학교 승마장에서 시작

해 천아숲길, 노로오름, 한대오름 둘레길을

지나 삼나무숲길, 임도, 안덕쓰레기매립장까

지 이어지는 코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투어

역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쾌청한 날씨 속에 에코투어 일행은 길잡이

박태석 씨를 따라 탐방을 시작했다. 시작부터

아름다운 풍경과 마주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천아오름을 배경으로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평화롭다 는 단

어가 딱 들어맞을 것 같았다. 모든 상황이 그

말을 위해 존재하기라도 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넓은 들판을 지나 천아숲길로 향했다. 울

창하게 솟아있는 나무들 아래엔 조릿대가 빽

빽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릎 높이 정도로 자

라난 조릿대 사이를 걸어가니 사각사각 다

리를 스치는 소리가 듣기 좋았다. 마치 바닥

에 푹신한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펼쳐진

조릿대 군락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장관이

었다.

앞서가던 일행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물이

고여있는 작은 진흙탕이었는데 멧돼지의 흔

적이 남아 있었다. 멧돼지는 몸에 붙은 진드

기 등을 떼어내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진

흙탕에 몸을 비빈다고 한다. 큰 발자국과 작

은 발자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새끼와

어미가 함께 지나간 듯 했다. 이날 탐방을 하

며 이런 웅덩이를 여러 곳 볼 수 있었다. 멧돼

지와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집에 우리가 잠시

온 것이니 조용히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가파른 숲길을 얼마나 올랐을까. 어느새

노로오름 정상에 도착했다. 노로오름은 고도

1070m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대에 위

치해 있다. 노로 는 노루의 옛말로, 예전에

이 지역에 노루가 많이 서식했다고 해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남북으로 두 봉우리가 이

어져 있으며 각각 큰노로오름, 족은노로오름

이라 부른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라산 정상이 손에 잡힐

듯 펼쳐진다. 맑은 날씨 덕분에 더욱 선명하

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조금씩 단풍이

물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짙은 초록색의 한

라산의 모습에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여러 장 남겼다. 멀리

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힐링되는 기

분을 느꼈다. 남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니

멀리 바다가 보인다. 산방산, 송악산, 희미하

게 마라도까지 펼쳐진다. 한라산부터 남쪽

바다까지 파노라마 사진으로 기록해 본다.

노로오름을 내려와 한대오름 둘레길을 따

라 걸었다. 드넓게 펼쳐진 억새밭이 마중 나

와 있었다. 잔잔한 바람에 춤을 추듯 몸을 흔

들며 지나가는 에코투어 일행에게 인사를 건

네는 것만 같았다. 이어진 삼나무숲길은 이

끼가 가득 붙은 오래된 삼나무가 울창한 숲

을 이루며 상쾌한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숲 사이로 떨어지며 영롱한

빛을 선사한다. 빛의 안내를 따라 천천히 걸

다보니 길 옆의 나무엔 거미가 만든 육각형

의 촘촘한 거미줄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다.

제6차 에코투어 코스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지형이 많아 천천히 걸으며 탐방하기 좋았다.

노로오름도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었고, 힘들게 올랐더라도 그 힘듬을 보상할

만큼의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내려왔을 것 같다. 삼나무숲길과 임도

도 잘 정비돼 있어 누구나 걷기 좋은 길이었

다. 해가 지기 전 늦은 오후에 맞춰 이 삼나

무숲길을 지나기를 추천한다. 정말 아름다운

빛과 숲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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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사각 조릿대길 지나 만난 10월의 어느 멋진 날


